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국내외에서 재난의 빈도가 잦아지면서 일상에서 

재난은 삶의 일부가 되었다. 이에 더해 재난이 대형화되면

서 복구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광역적 차원

의 재난 발생은 기반 시설 붕괴,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혹은 주거 공간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Pa

rk & Baek, 2025). 따라서 재난 발생 시 정부에서 임시거

주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게 되는데, 임시거처나 임시주거

용 조립주택의 물량이 부족해질 경우 피난소에서 장기간 

생활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Park et al., 2024). 

재난은 단지 일시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것을 넘어 장기간

의 생활 기반을 상실하는 대규모 이재민 발생으로 이어지

기 때문에 임시주거시설의 기능을 단순히 ‘수용’에 한

정 짓기보다는 장기간 거주를 위해 거주의 편리성과 공동

체 회복의 역할까지 담아내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Lee, 20

25).

하지만 국내는 아직 임시주거단지 조성 시 일상생활에

서 사용하는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그중

에서도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계획은 전무하다. 국내와 달

리 해외는 여러 재난을 경험하면서 재난 이후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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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단지계획 시 유닛의 크

기부터 배치, 커뮤니티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임시주거단지에 대한 국내외 비교·분석을 통해 앞으

로 임시주거단지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관해 탐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선행 연구를 통해 국내 임시주거단지 조성 현황을 살펴

본 후, 국외 임시주거단지 사례와 비교를 통해 주거 단지

의 건축적 특징과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임

시주거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의 필요성을 탐색하며, 결과

적으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2. 국내 임시주거단지 현황 및 분석 필요성

2.1 국내 임시주거단지 관련 법·제도 현황

임시주거시설이란 법적으로 정의된 바는 없으나, 재난 

시 대피 또는 일시 거주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을 의미한

다(Baek et al., 2024). 국내의 경우, 「재해구호법」 제4조

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

라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있다(Park et al., 

2022). 임시주거시설에는 마을회관, 경로당, 숙박시설 등 

법에서 정한 기존 시설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 있다. 이

외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임대주택을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하고 있다.

학교, 체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을 임시주거시설로 선정

하는 경우, 이 시설의 점유 기간은 재난 발생 후 5일부터 

2025년 추계학술발표대회 : 대학생부문 

해외 임시주거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의 건축적 특성 분석

Architectural Features of Community Facilities in Temporary Housing based on 
International Case Studies

○오 가 원*       강 미 선**

  Oh, Gawon     Kang, Miseon

Abstract

As disasters increase in scale and frequency, the length of displaced persons spend in temporary housing is also rising. This study aims to 
identify factors to consider when planning domestic temporary housing complexes to enhance livability and support a faster return to normal 
life for displaced individual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long-term residency in temporary housing.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need for 
community building within domestic temporary housing complexes by comparing releva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policies, and case 
studies.

키워드 : 건축, 재난, 임시주거, 커뮤니티

Keywords : Architecture, Disaster, Temporary Housing, Community 

- 961 -

대한건축학회 창립80주년기념대회 및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45권 제2호(통권 제84집) 2025년 10월 29일 ~ 10월 31일



최대 6개월까지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실제로 2017년 포항 지진 이재민 중에 대피소로 제

공된 체육관에서 3년 넘게 거주한 사례도 있었다(Park et 

al., 2022).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은 재난 발생 12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시설로, 이 주택도 거주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Beak, 2025).

그러나 현행법은 장기화되는 임시주거 점유 기간에 비

해 기본적인 생활만 가능하게 ‘주거’의 기능에 한정된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이재민들의 생활 전반을 고려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2.2 국내 임시주거단지 조성 현황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해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에 조성된 39호의 임시주거단지는 남향을 바라보는 

일자형의 배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출입구 배치 등 이재

민의 거주성 향상을 위한 일부 계획 요소가 있었으나, 단

지 조성 시 내부 동선과 주민 커뮤니티 활동 시설의 배치

가 고려되지 않았다. 그리고 개별 단위 세대의 경우 출입

구와 내부 공간 구분에 단차를 두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이 거주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었다(Park et a

l., 2022). 2017년에 발생한 포항 지진을 기점으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조립주택 지원이 본격화되었는데, 이후 201

9년과 2022년에 발생한 강원도 산불, 2023년 경상북도 예

천군에서 발생한 집중호우와 산사태, 그리고 올해 발생한 

경상북도 산불도 마찬가지로 이재민들의 임시거주를 위해

조립주택이 제공되었다(Beak, 2025). 

최근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 지역도 2010년에 옹

진군에 지어진 단지와 비슷한 형태의 임시주거단지가 조

성되었다. 단지 조성 이후 지역 단위 생활 공간에서 필요

한 커뮤니티·의료·교통·창고 등 추가적인 기능에 대한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일부 단지의 경우 내부에도 

차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필요에 따라 창고 

등을 설치해 주민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었으나, 과거 단

지 조성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동의 모임과 휴식을 위한 

공간 조성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Beak, 2025).

2.3 임시주거 선행연구 검토

재난의 대형화로 임시주거시설에서의 장기 거주 사례가 

점차 증가하면서, 공동체의 회복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되었다. 국외는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단지 내의 

커뮤니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설 제공을 위한 다

양한 방식을 시도해 보며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임시주거시설 관련 지침은 신속한 제공

과 효율적인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이재민 중 재난 취약

계층에 대한 고려나 커뮤니티 시설 등 이재민들의 생활을 

고려한 시설 및 공간계획 면에서는 부족하다(Park et al., 

2022). 임시주거에 있어서 커뮤니티의 상실은 ‘재해관련

사’라는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지는데, 재해관련사는 건

물 붕괴나 익사 등의 재난의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 대

피 생활 중 느끼는 신체적·정신적 부담과 고립감으로 인

해 병이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말한다(Na & 

Yun, 2025). 실제로 일본에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이 제

기되자, 일본 정부는 재해관련사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이제는 재난 이후 공동체의 회복까지 고려한 주거를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거주 공간은 재난 피해자들이 일상

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3. 국외 임시주거단지 제도 및 사례

3.1 관련 법제 및 지침

본 연구는 대규모 재난을 다수 경험한 일본과 미국의 

임시주거 관련 법과 정책을 검토해 단지계획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방정부에서 초기 

대응을 시도하지만,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연방재난관리청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이 복구

에 참여한다(국회입법조사처, 2014; Park et al., 2022). FE

MA에서는 '국가 재난주택 전략(National Disaster Housing 

Strategy)'을 통해 재난 발생 이후 가장 먼저 이용되는 대

피소부터 임시주택, 영구주택까지 관련된 원칙을 제공하고 

있다. 그중 임시주택은 개별 동에 대한 제공에 더해 거주

자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인 보건, 학교, 대중교통, 

상담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Park et al., 20

24). 또 부록을 통해 재난주택 지원을 위한 원칙과 세부 

사항,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단지에 대한 계획안을 제안하

고 있다(Na & Yun, 2025). 이 계획안은 단지 규모에 알맞

게 밀도를 관리하면서 가구당 2~3명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제조 주택 50호와 공공 오픈 스페이스를 배치하

고, ‘연방 접근성 표준(Uniform Federal Accessibility Stan

dards)’을 적용한 주택을 전체의 15% 이상 제공하도록 

계획되어 임시주거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Park et al., 2022).

FEMA는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경험한 이후 지

그림2. 영덕군에 조성된 임시주거단지

그림1. 연평면에 조성된 임시주거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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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가진 미국 주택도시개발부(De

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와 협

력해 임시 주거를 지원하고 있다. HUD는 재해 시 활용 

가능한 임시주거 지원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연방정부 차원의 재해 주택 지원 관리·감독을 수행한다

(Na & Yun, 2025).

다음으로 일본은 「재해구조법」에 따라 재난 발생 직

후 우선 공공시설 피난소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며, 이후 상

황에 따라 기존 주택을 활용하여 임대하는 임대형 응급가

설주택, 조립형 주택 등을 새로 건설하여 제공하는 건설형 

응급가설주택 등을 거주 공간으로 제공한다(Park et al., 2

022, Park, 2024). 임대형 응급가설 주택이 건설형 응급가

설주택보다 먼저 제공되지만, 피해지역 내 활용할 임대주

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거나, 1차 산업 종사자 또는 고령

자가 많아 산업 복구의 신속화와 지역과의 유대관계 유지

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피해지역을 떠나기 어려운 주민이 

많은 지역의 경우 건설형 응급가설주택 건설을 추진한다

(Park, 2024). 

일본은 <건설형응급주택의 공여에 관한 사전 준비 및 

재해 발생 시의 대응 등을 위한 안내서>를 통해 응급가설

주택 단지 조성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먼저 임시거주시설 설치의 장기화를 고려해 설치 후 가로

경관을 조성해야 하며,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 단지 내 

집회실이나 옥외 커뮤니티 시설의 설치를 고려한다. 또 임

시거주시설의 설치 위치를 고려하고 다양한 세대의 입주

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규모나 평면 조합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현관끼리 마주 보도록 배치하는 

등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며, 공용

부분과 주호 내 공간 등을 배리어프리 사양으로 조성해 

고령자나 휠체어 사용자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했다(Par

k et al., 2022). 건설형 응급 가설주택은 여러 재난을 거쳐 

주택의 크기와 단열, 방음 등의 성능을 꾸준히 개선해 왔

고, 2016년 구마모토 지진부터는 주거 성능을 강화한 ‘개

량형 모델’이 도입되었으며 발전을 거듭하며 커뮤니티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함께 발전했다(Na & Yun, 2025).

3.2 국외 임시주거단지 조성 사례 분석

앞서 살펴본 미국과 일본의 법제 및 지침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일본의 노토반도 지진(2024)과 미국 하

와이 산불(2023)로 인해 조성된 임시주거단지 3곳을 분석하고

자 한다.

1) DLT Permanent Timber 임시주택단지

NPO 자발적 건축가 네트워크(VAN)와 반 시게루 건축가

단은 2024년 1월 1일 발생한 노토반도 지진으로 발생한 

이재민들을 위해 목재를 사용하여 이시카와현 스즈시 미

츠케 공원에 목조 임시주거단지를 조성하였다. 총 9개 동 

135세대로 구성되며 세 유형의 유닛을 통해 다양한 가족 

구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단지이다. 목재 임시 주

택의 1~4동과 5~6동 사이에 커뮤니티 센터를 건설하며 지

역 커뮤니티 재건을 위해 노력했다.

2) Fleming Road 임시 공동주택단지

마우이의 Fleming Road 임시 공동주택은 총 167개의 임

시 주택으로 1베드룸, 2베드룸, 3베드룸 모듈식의 모듈식 

주택이다. 부지 프로젝트의 사전 배치 인터뷰(Pre-Placeme

nt Interview)에 따르면, 이재민들은 기존 생활권과 가까운 

마우이 서부(West Maui)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직장, 자녀들의 학교와 보육원, 예배 장소, 

쇼핑몰 등 일상적 생활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이었다.

다른 부지에 대해서도 고려하였으나, 새로운 커뮤니티

와 시설들을 새로 건설하기보다 기존 생활권과 근접한 곳

에 건설해 이전에 사용하던 기존 인프라의 활용하고 생활

권이 근접하도록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이 부지를 선정하

였다(Na & Yun, 2025). 이처럼 기존의 생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을 새로 만들어내

기보다 계속 사용해 오던 시설을 기준으로 임시주거단지

의 부지를 선정하기도 한다.

3) Ka La'i Ola 프로젝트

Ka La'i Ola는 2023년 미국 하와이 산불로 조성된 임시

주거단지 중 하나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수용하기 위

해 원룸과 투룸, 쓰리룸 등 다양한 평면 타입으로 구성된 

주택을 이재민에게 제공하며, 이외에도 주민들의 거주성 

향상을 위해 커뮤니티 공간과 우체국 사서함, 노인과 어린

이를 위한 모임 공간 등을 계획하고 있다. 2024년부터 지

그림5. 카 라이 올라 임시주거단지

그림4. Fleming Road 임시 공동주택단지

그림3. DLT Permanent Timber 임시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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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까지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 7월 22일 기준으로 

총 288개의 유닛이 공급되었다. 추가로 건설될 시설에는 

이재민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공간도 포함되어 있다. 

4. 결론

재난이 보편화된 현재까지도 국내는 단순히 ‘거주’의 

기능에 한정해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올해 지어진 임시주

거단지에서 이재민들의 생활을 고려해 커뮤니티 등 다양

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아직 이러한 요구

가 반영되지는 않았다. 국외는 국내와 달리 이재민들이 장

기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 임시주거단지에

서 이재민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 장기 거주와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생활에 필요한 시설 인근 부지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단지 내에 시설을 새로 짓는 방식을 사용해 임시주거단지

를 계획하였다. 또 일본은 배치와 동선에 있어서 주민 간

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

국외 사례조사를 통해 국내도 임시주거단지 계획 단계

에서 커뮤니티 회복과 주민 간 상호작용을 늘리는 방법 

등 여러 요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특히 이재민의 빠

른 회복을 돕기 위한 커뮤니티 시설의 조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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